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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굶주린 이에게 네 양식을 내어 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준다면, 

네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이사야 58,10)

모든 수사들과 협조자 여러분에게,

  우리나라는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정점이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하느님의 백성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직 센터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나는 괜찮다” 하며,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예민하게 살피지 못하는 저 자신의 이기심을 성찰하며, 어떤 눈으로 세
상을 보는 것이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고 소리를 들으셨던 창립자의 영성과 삶인지를 식별합니
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분열된 세상의 이기심으로 벌어진 전쟁으로 깨어진 평화, 불안과 
공포, 슬픔을 지각하며, 이 세계에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3월 3일 보
내주신 편지를 보셨겠지만, 우크라이나 드로호비치에는 우리 수도회 폴란드 관구 소속의 공동
체와 사도직센터가 있습니다. 네 명의 형제들은 그 도시의 어려운 사람들 약 240명을 돌보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이 죽어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죽어야 새로 태어나는 부활을 체험합니
다. 죽어야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드로호비치 공동체의 형제들은 지금
까지 돌보던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새롭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곁을 지키며 그 곳에 남기
로 선언 하였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처할 생명의 위협과 불안에서 오는 안전하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음을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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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호스피탤러 수도회의 한 형제로서 그들
이 자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 전례력에 따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
순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이미 그 형제들은 부활을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 가족 여러분!
창립자께서는 매일 새벽 망태를 메고, 바구니를 두 손에 들고 “형제들이여! 적선하시오. 적선
하시오.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자선을 베푸시오.”라고 외치셨습니다. 창립자의 외침
이 제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저는 긴급하게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우크라이나를 위한 모금 캠페인을 시작하고자 합니
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이 고통에서 죽어 새로 태어나는 부활의 기쁨을 주님의 축복과 평화로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염치없지만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외면하고자 
하는 마음을 죽이고 새로 태어나는 부활의 기쁨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빈곤
의 세계에서 새어 나오는 도움의 요청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을 실천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략) 도움은 실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사
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도움의 손길이 모욕적인 동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들 사이의 나눔으로 비쳐져야 합니다.”(새 천년기 50항 참조)

2022년 3월 7일, 창립자의 대축일을 앞두고,

창립자의 꿈 인간화가 지금-여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관구장 고상열 리카르도 팜푸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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